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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주님이 나라는 그릇에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성향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더 완전한 100%의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을

까?’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하게 100% 주님의 말

씀을

받을 수 있을까?’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각자의 개성대로, 

자신이 가진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나를 뚜렷이 만나고, 나의 심정을 글로 받아

쓰고, 

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자 한다면

너는 없어야 한다. 네 생각, 네 마음,

네 주관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시며 

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너는 없어야 한다.

너라는 어떠한 틀을 가진 그릇이 없어야

내가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

자신의 그릇을 깨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려 하는 자는 끝까지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자신이라는 한계에 부딪친다.

하지만 스스로가 나를 온전히 받기 위해자신을 버

리면 

온전한 나를 표현해 낼 수 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이치’다.

네가 온전히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너 자신을 버려라.

온전한 100%의 나를 받기 원한다면

너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라.

네가 너로서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를 받는 그릇,

나를 담는 육신으로 존재하게 함은

자신을 죽이는 고통과 노력이 수반된다.

괴로움과 고독, 외로움과 아픔의 연속이다.

하지만 이겨냈을 때 나의 그릇이 되어 걸작품이 된

다.

나는 각각의 차원에 따라 개성대로 역사하고

그 사랑의 형상대로 역사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에 따라 역사한다.

자신의 모습으로 나를 품으려 하는 자들을

그 모습에 합당하게 나는 사랑한다.

너희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대해 준다.

또, 너희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수준대로

나 또한 나의 형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신의 차원을 뛰어넘어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담고자 하는 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고 비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향하게 한 자,

나의 본체, 진실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너희에게 맞춰서 나타나는 

너희의 상대체 예수의 모습이 아닌

주 예수, 너희를 창조한 신 본연의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서고 너희의 비워진 마음에 담긴다.

그렇기에 너희는 진정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개성과 너희 각자가 가진 사랑으로 나를 두

드리되 

네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한 나를 담고 싶어 할 때 

너라는 생각, 마음, 주관 

모든 것이 무(無)일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은 비밀 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를 기도했다면,

네 마음 더 비워라. 네 생각 더 놓아라.

판단, 주관, 네 스스로 결정하는 것,

네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라.

진실로 최우선 순위에 나를 두어라.



생각하지 말고 물어라.

네 주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들어라.

결정하지 말고 나의 결정을 기다려라.

네가 느려질 때 나는 빠르게 역사한다.

네가 기다릴 때 나는 너의 기다림 속에 신속히 응

답한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

아라.

너를 비우기가 더 힘들어진다.

(“주님, 어떻게 하면 더 비울 수 있을까요?”)

네 판단을 쉬어라.

네 생각에 너를 가두는 것을 그만 하여라.

너의 한계를 무너뜨려라.

네가 네 속에 한계를 정해 놓으면

나는 너의 한계 정도로만 

네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니 없애라.

한계 짓는 것을 그만두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세워둔 장벽을 무너뜨려라.

지금 무너뜨리고 다시는 세우지 말아라.

삼위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장 완전히 역사한다.

내가 너를 죽이라고 하지 않더냐.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장점, 너의 달란트를 

다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를 만날 때는 자신의 생각, 마음이 없어야 

쉬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네가 가진 종이가 백지여야 

정확히 글을 쓸 수 있듯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다시 한 번 말한다.

나를 만날 때 너의 모습으로, 너의 수준으로 나를 

만나면 

너는 너의 수준만큼만 나를 보고 

그 순간만 나를 담는다.

네 속에 너라는 주관이 없을 때 나를 만나면 

온전한 나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내 사랑아, 네가 진정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나를 만나길 원한다면

네 모습 버리고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어라.

그때부터 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존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삶은 기록적인 인생이요, 멋있는 인생이며,

모두가 깜짝 놀랄 인생길이 될 것이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사랑과 진리의 주 예수


